
핵심 부품·소재 개발 2조원 투입
산자부 , 20 10년까지 80여개 기술개발과제 선정 100억원씩 지원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민간과 공동으로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모두 2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부품의 흠으로 발생하는 수요 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이 2003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1월2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전략 보고

대회를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부품소재부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50개 핵심부품· 소재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개발사업

에 민-관 매칭펀드 형식으로 10년간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개발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 대기업과 부품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을 구성해 매년 10개씩 80여개 품목을 발굴해 개발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과제당 100억원 내에서 모

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단기간에 독자기술을 갖출 수 있는 분야는 민간투자기관과 연계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독자

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독일, 일본 등과의 국제공동협력이나 해외 선진기업 유치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유형별로 차별된 부품소재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2년 말까지 1단계로 자동

차와 기계·전자·전기·선박 등 5대 분야의 로드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조치는 부품소재기술이 중국에 비해 앞서지만 일본보다 크게 떨어져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한-중-일 부품소재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일본 대비 한국의 경쟁력 수준이 84%, 중국은

45% 수준이어서 한국은 1-2년, 중국은 4-5년 정도 각각 일본에 뒤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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